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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호

공군사관학교는 4월 18일 성무연병장에서 임관기

념행사를 열었다. 임관 50·40·30·20·10주년을 맞은 

24·34·44·54·64기 동문과 가족, 지역 주민 등 1100

여 명이 참석하여 동문의 헌신과 공사의 전통을 기

렸다.

행사는 참모총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생도 시절 추

억 영상 상영, 생도 응원단 공연, 발전기금 및 감사패 

증정, 임택순상 수여, 생도 분열, 블랙이글스 축하비

행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군 블랙이글스의 축하비

행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블랙이글스는 에어쇼 임무 

중 순직한 공사 44기 故 김도현 중령을 추모하는 특

별 대형을 선보이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행사 종료 

후에는 임관 50주년을 맞은 24기 졸업생과 가족, 지

휘관 및 참모들이 생도식당에 모여 생도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후 24기 동기회 주최 작품전시회 관람

과 생도 생활관 견학이 이어졌다.

전대장생도인 4학년 정연우 생도는 “24기, 34기, 

44기, 54기, 64기 선배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뜻깊은 순간이었으며, 선배

님들께서 전해주신 조언은 앞으로 공군 장교로서 군

을 이끌어 나갈 자세에 대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

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생도기자 76士 박은하 a7513930@afa.ac.kr
 수습기자 78士 이은재 a7514438@afa.ac.kr

박흥재 중장이 6월 11일 공군사관학교 안중근홀에서 

제59대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행사는 공

군참모총장 주관하에 개식사, 국민의례, 인사명령 낭독, 

지휘권 이양, 참모총장 훈시, 이임사, 꽃다발 증정, 취임

사, 폐식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신임 공군사관학교장 박흥재 중장은 공사 43기로, 

1995년에 임관한 이래 공군본부 비서실장, 공군제8전

투비행단장, 공군본부 감찰실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

획부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하였다.

행사를 주관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훈시에서 급

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응할 강인한 정예 공군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 공군사관학교의 사명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정예공군’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임 박흥재 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군사관

학교는 미래 공군을 이끌 장교를 길러내는 출발점인 만

큼, 생도들이 올바른 인성과 책임감, 군인다운 품성을 

갖춘 정예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교육

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생도기자 76士 이상현
 a7513985@afa.ac.kr

2026년 임관기념행사 실시

제59대 공군사관학교장 박흥재 중장 취임

동문과 후배 생도들의 화합의 장

△ 4월 18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개최된 ‘2026 총동창회 임관기념행사’에서 생도들이 분열하고 있다.

△ 임관 20주년을 맞은 54기 분열 모습

△ 손석락(왼쪽) 공군참모총장이 박흥재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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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부터 29일까지 약 4주간 공군사관학교 

1~3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성무군사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공중·지상·해양 등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의 생존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생

도들은 미래 공군을 이끌어갈 정예 장교로서 갖춰야 할 

강인한 체력과 군인정신을 배양하였다. 올해 훈련은 온

도지수와 훈련 효율성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5월에 

진행됐다. 이에 따라 생도들이 최적의 기상 조건 속에

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다. 

훈련 1주 차에는 1~3학년 공통으로 기본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1학년은 제식·화생방·응급처치 훈련을, 2

학년은 응급처치 임관종합평가·재난통제·기지방호 이

론 및 실습 훈련을 진행하였다. 3학년 또한 기지방호·

재난통제와 함께 지휘법 등 실무 중심의 훈련을 진행하

였다. 한편, 4학년 생도는 직접 훈련에 참여하는 대신 

지도생도로서 1~3학년 생도의 훈련 전반을 이끌며 훈

련성과를 향상하고 지휘 역량을 쌓는 기회를 가졌다. 

2~4주 차에는 학년별 훈련 목표에 따라 과정이 나뉘

었다. 1학년 생도는 항공적성 개발을 위해 패러글라이

딩 훈련, PARE 교육1)을 받았다. 더불어 지상·수중 환경

에서 조난 시 생존 및 귀환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상생환훈련, 수중생환훈련을 실시했다. 

2학년 생도는 전투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기 위

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2주간 유격훈련에 임했다. 1주 

차에는 장애물 극복을 위한 근력·유연성·신체 조절능

력을 향상하고자 유격체조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2주 

차에는 각종 장애물 대응 훈련을 통해 전시 임무완수 

능력을 길렀다.

3학년 생도는 비행 중 비상탈출에 대비한 공중생환능

력을 기르기 위해 공군 생환교육대(SERER2))에서 공수

훈련을 진행했다. 체력단련을 위한 공수체조를 시작으

로, 항공기 이탈·낙하, 착륙 시 제동작(PLF: Parachute 

Landing Fall), 모형탑(Mock Tower) 등 지상 훈련을 

거쳐 실제 항공기 강하 훈련까지 소화했다. 훈련을 모

두 이수한 생도들에게는 공수훈련 수료를 상징하는 휘

장이 수여됐다. 

1~3학년 생도가 군사훈련에 임하는 동안 4학년 생도

는 기본군사훈련 지도에 이어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비

행단 실무 견습과 관숙비행, 비행적성함양 집중교육, 초

급장교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일과를 진행했다. 

<관련 인터뷰 3면>

생도기자 76士 박예원 a7513929@afa.ac.kr
수습기자 78士 이지혁 a7514452@afa.ac.kr

2026 공군사관생도 성무군사훈련

1) Pilot Aptitude Research Equipment (조종적성 검사/연구 장비: 
통칭 PARE)는 조종적성 검사, 조종적성 관련 연구 수행, 학생조종
사 비행기량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이다. 현재 공군사관학
교에서는 생도들을 대상으로 KT-100 항공기 모델 시뮬레이터를 
교육하고 있다. 

2) 행정학교 예하 생환교육대로, SERER는 Survival(생존),Evasion(도
피),Resistance(저항),Escape(탈출),Recovery(복귀)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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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성무군사훈련 교관 인터뷰
각 훈련을 담당한 교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interview

공중생환훈련 과정장
이승민 대위

유격훈련 교관
최지웅 소위

패러글라이딩 교관
하치경 교관

본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담당한 
훈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도들의 패러글라이딩 교육과 자율선택 교

과 패러글라이딩반을 담당하고 있는 하치경 

교관입니다. 패러글라이딩 훈련은 1학년 생

도들의 기초 항공적성 함양훈련으로, 무동력 

비행을 통해 항공역학을 이해하고 저고도 

비행 훈련을 통해 비행에 대한 공포심을 극

복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공사 74기 최지웅 소위입니다. 현재 군사훈

련처에서 교관으로 근무 중이며, 생도 시절 

77기 기초군사훈련 작전참모생도를 역임했

습니다. 이번 성무군사훈련에서는 77기 생도

들의 유격체조, 뜀걸음을 담당하는 유격 교

관으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유격훈련은 2

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진주 교육사령부에

서 2주간 진행되며, 1주차는 유격체조 숙달, 

2주차는 장애물 극복 훈련으로 구성됩니다.

생환교육대 이승민 대위입니다. 학군 49기

로 임관하여 2024년부터 생환교관으로 근무

하고 있으며, 낙하산 기본강하·고공강하 과

정 등을 이수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75

기·76기 공중생환훈련을 연이어 담당하며 

생도 공수교육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중생환훈련은 3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하

는 낙하산 기본강하 과정으로, 항공기 이탈

부터 착지까지의 전 과정을 3주간 집중적으

로 숙달하는 군사훈련입니다.

각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며, 생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와 이를 어떻게 
극복하도록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패러글라이딩 훈련은 이론교육과 지상훈련

을 시작으로 10~50m 저고도 비행훈련을 단

계적으로 진행하며, 고고도 비행훈련으로 마

무리됩니다. 생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은 고도 처리와 공중 조작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점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상 

시뮬레이터 훈련으로 기초 이해를 높이고, 

저고도 반복 숙달 비행을 통해 회전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격훈련은 매일 유격 뜀걸음으로 시작하여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배양합니다. 생도들

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는 유격체조 반복 

숙달과 뜀걸음으로,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에

서 높은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되고 신체적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7기 

생도들은 이 과정 속에서 스스로 정신력과 

체력을 길러냈고, 훈련이 끝날 무렵에는 처

음엔 힘들어하던 체조와 뜀걸음도 거뜬히 

극복해냈습니다.

공중생환훈련은 1주차에는 낙하 시 제동작

과 착륙 시 제동작(PLF)을 반복 숙달하고 

낙하산 장구 착용 및 운용 능력을 배양합니

다. 2주차에는 34피트 모형탑(Mock Tower) 

훈련을 통해 고도 적응과 예비산 사용 등 실

전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생도들이 어려

워하는 부분은 고강도 체력 요구와 고도에 

대한 심리적 부담입니다. 이를 극복하도록 

모형탑 상부에서 훈련을 참관하게 하여 점

진적인 심리적 적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 훈련의 의미는 무엇이며, 훈련에 임
하는 생도들에게서 어떤 공통된 자세나 
열정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패러글라이딩 훈련은 비행의 원리를 이해하

고 저고도 반복 숙달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

하는 훈련입니다. 또한 동기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공군 조종사로서 갖추어야 할 강인

한 정신력과 체력,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훈련입

니다. 입교하는 1학년 생도들에게서는 설렘

과 두려움이 교차하면서도 반드시 해내겠다

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격훈련은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체력·담력을 

배양하고, 부대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군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생도들 

간 단합력과 동기애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

서 교육적 의미 또한 큽니다. 77기 생도들은 

모두 강인한 정신력과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

로 훈련에 임했으며, 끝까지 단합된 모습으

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공중생환훈련은 정예 공군 장교로서 갖추어

야 할 공중작전 수행능력과 생존 역량을 배

양하기 위한 군사교육입니다. 실제 낙하 및 

비상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공중생환능

력을 향상시키고, 극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지속할 수 있는 정신력과 상황판단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무군사훈

련의 꽃’이라 불리는 만큼 생도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생도들에게서

는 두려움과 동시에 이를 반드시 이겨내겠

다는 결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성무군사훈련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저고도 비행부터 

거듭된 실패로 모든 교관이 이름을 외울 만

큼 걱정을 샀던 한 생도의 평가입니다. 공포

심과 서투른 조작으로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시도를 반복해야 했지만, 본인의 강한 의지

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결국 최종 평가까지 

훌륭히 완수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내 

해내는 그 모습이 깊이 인상에 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장애물 극복훈련 

전, 77기 생도들이 한 명씩 크게 외치던 ‘원

세이’ 장면입니다. 긴장감 속에서도 생도들 

특유의 능글맞은 유머로 저를 놀리며 서로 

용기를 북돋우고 분위기를 밝혀주던 그 모

습은 평생 잊지 못할 유쾌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강하일 오전, 지휘

강하를 수행했을 때입니다. 제17전투비행단 

운항실 앞에서 장구를 착용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생도들의 눈빛에서 고된 훈련을 

마친 설렘과 강하 직전의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져 깊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 역시 첫 강하 당시의 기억이 떠

올라 잠시 교육생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3주간의 성무군사훈련을 돌파한 생도들
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을 두려움이 아닌 도전

의 공간으로 바꾸어냈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자신을 믿으며 끝내 착지한 그 순간은 단순

한 훈련의 성공이 아니라 공군 장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은 상징입니다. 앞으로 맞이할 

더 큰 난관에서도 패러글라이딩 훈련에서 

보여준 용기와 집중력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생도생

활과 군 생활 모두 건승을 기원합니다!

2년 전 겨울을 가장 뜨겁게 보낸 후배들과 

올해 초여름도 함께 뜨겁게 보낼 수 있어 정

말 고마웠어! 2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모습이 너무 자

랑스럽다. 누구보다 많이 혼냈지만 누구보다 

아꼈고, 77기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

어 고마워. 앞으로의 생도생활도 이 힘든 훈

련을 이겨낸 기억을 떠올리며 씩씩하게 헤쳐

나가길 바랄게. 나중에 꼭 임지에서 만나자!

3주간의 공중생환훈련을 끝까지 완수한 76

기,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수료한 203

명 모두를 기억하긴 어렵겠지만, 언젠가 어

디선가 만나게 된다면 “76기입니다” 하고 

먼저 말을 걸어준다면 반갑게 기억해낼 것 

같아. 혹여 훈련 중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부디 잊어주길 바라고, 좋은 기억만 오래 간

직해 갔으면 좋겠어. 이번 공중생환훈련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사관생도이자 공군 장

교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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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도기자 76士 이상현
 a7513985@af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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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제79기 신입생도 모집을 위한 생도들

의 모교홍보 활동이 지난 4월 8일부터 진행되었다. 이

번 활동은 사관생도들이 각자의 모교를 직접 방문하여 

고등학생 후배들을 만나고, 미래 공군을 이끌어갈 우수

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설명회 

현장에는 공군사관학교 진학에 관심을 둔 다수의 후배

들이 참석했으며, 생도들 또한 사관학교 진학의 꿈을 

키웠던 때를 떠올리며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겠다는 책

임감을 지니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입시설명회는 생도들이 직접 학교 소개 및 입시 요강

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초반에는 다소 긴장

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이내 준비한 정보를 

차분하게 전달하며 후배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및 소통

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입시 요강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바로 전형별 인

원수 변동이다. 전체 모집 정원 235명은 그대로지만, 우

선선발 전형에서 일반우선전형은 92명 내외(40%)에서 

81명 내외(35%)로 줄었고, 고교학교장추천 전형은 71

명 이내(30%)에서 82명 내외(35%)로 늘었다. 특별전형

과 종합선발 인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생도들의 모교 홍보활동

은 고등학생들에게 공군사관학교 지원에 대한 구체적

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모교를 찾은 생도

들 스스로에게도 정예 장교로 성장하기 위해 땀 흘린 

지난 훈련 과정을 되돌아보며 초심을 다지는 뜻깊은 계

기가 되었다. 이번 모교 홍보 활동이 공군사관학교 진

학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미

래 공군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 확보의 든든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생도기자 77士 이준호 a7514239@afa.ac.kr
 수습기자 78士 이채솔 a7514454@afa.ac.kr

정예 보라매로 돌아온 선배, 모교의 봄을 깨우다
제79기 공군사관생도 모교 홍보 … 진심을 담아 건넨 ‘꿈’의 대화

5월 1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어버이날 행사

가 진행되었다. 어버이날 행사는 사관생도들의 학교

생활을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정예 장교로 성장해 나

가는 생도들이 군인의 기본 덕목인 ‘효(孝)’의 가치를 

되새기며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

하기 위해 진행되는 공군사관학교의 연례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교장께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국민의

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특별공연, 발전기금 전달식, 분열, 감사의 글 낭

독, 감사 영상 시청, ‘어버이 은혜’ 제창, 카네이션 전

달식 등이 이어지며 사관생도와 가족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생도들은 바쁜 교육과 훈련 일정 속에서도 부모님

과 가족들을 직접 맞이하는 행사인 만큼 완성도 높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중대별 

감사 영상 제작은 물론 퍼레이드와 특별공연 연습에

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 응원·댄스 동아리 ‘이카루스’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관객들은 생도들의 패기와 열정이 

돋보이는 무대에 큰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이어 

올해 어버이날 행사에서 새롭게 선보인 태권도 시범 

공연은 절도 있는 품새 시연과 고난도 기술격파를 통

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두 공연 모두 생도

들이 직접 기획·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후 감사 영상 순서에서는 생도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과 재치있는 중대별 감사 메시지가 상영되었다. 

이어 전 생도가 함께 ‘어버이 은혜’를 제창하고 부모

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시간을 가지며 행

사의 의미를 더했다. 생도들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가족과 함께 학교 곳

곳을 둘러보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추억을 나누

는 시간도 마련됐다. 사관생도와 가족들이 정예관 내

부를 견학하며 사진 촬영과 담소를 즐기는 것을 끝으

로 어버이날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생도기자 76士 이상현 a7513985@afa.ac.kr
 수습기자 78士 서명원 a7514395@afa.ac.kr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2026 어버이날 행사 …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다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공군사관학교는 4학

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비행단 실무견습을 진행하였

다. 이번 견습은 성무군사훈련 기간 4학년 생도의 초

급장교 역량강화 과정의 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참여 

생도들은 각 중대별로 배정된 비행단에서 특기별 장

교 실무를 직접 체험하고 관숙하는 기회를 가졌다.

생도들은 견습 첫날 입과 신고 및 부대 소개 브리

핑을 들은 뒤, 단본부와 예하 참모부서를 차례로 견

학하며 각 부서의 역할과 특기별 업무를 소개받았다. 

이후 비행단의 실질적 전투임무를 담당하는 항공작

전전대와 예하 비행대대를 견학하면서 비행 브리핑 

참관, 시뮬레이터 체험 등 조종사의 일과를 간접적으

로 경험하고, 선배와의 시간을 통해 임관 이후의 삶

에 대하여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1전투

비행단에 배정된 4중대는 ’25-2차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을 참관하면서 직접적인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배무혁 생도는 “이번 실무견습

을 통해 영공 방위의 최일선으로 나아가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조종사라는 꿈에 대한 강력한 원동력을 

얻었다”면서, “사관학교에서 다진 초심을 바탕으로 

미래 영공 수호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의 

임무와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외에도 생도들은 야간비행 견학, 기체 정비 실습, 

유류관리 실습, 지휘관 전투체련 등 각 비행단에서 

계획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실무견습을 마무리

했다. 이번 실무견습을 계기로 마련된 임관을 앞둔 4

학년 생도들과 임지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

는 공군 선배들의 만남은 공군의 현재와 미래가 만난 

뜻깊은 순간이었다.

4학년 생도 비행단 실무견습
공군의 현재와 미래가 만나다

편집국장 75士 정범수
a7513808@afa.ac.kr

△ 5월 1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서 생도들이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 생도들이 모교에서 후배들을 대상으로 입시 요강을 설명하고 있다.

△ 공군제1전투비행단에서 4학년 생도들이 실무견습 수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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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군사훈련이 끝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2학년 

생도들의 안보의식 함양훈련이 진행되었다. 77기 생도

들은 안보의식과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대한민국의 

최동단, 울릉도와 독도를 향해 출발했다.

1일차에는 울릉도행 여객선에 오르기 전, 다부동 전

적기념관에서 6·25 전쟁 당시 이곳에서 목숨 바쳐 싸운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다부동은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

의 핵심이자 대구를 사수하기 위한 최대의 전략적 요충

지였다. 현장 관계자는 “이곳에서 벌어진 55일의 치열

한 전투 덕분에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설

명했다. 생도들은 추모비 참배와 전시관 관람, 영상 시

청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준 이들의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이어서 대한민국 해군의 항공작전을 책임지는 해군

항공사령부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해상 항공작전의 개

요와 운용 항공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하 부대를 방

문하여 해상초계기 P-8A를 직접 살펴보았다. 또한 해

병대에서는 해병대의 역사와 조직체계를 학습하고 부

대견학을 통해 타 군의 문화와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

다. 이후 해병대의 상륙돌격장갑차(KAAV)를 관람하고 

직접 시승해보기도 했다.

2일차에는 울릉도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군 최동단 기

지인 공군제8355부대를 방문했다. 부대의 레이더를 비

롯한 임무장비와 부대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부

대 인근을 견학하며 방공 및 관제체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후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인 독도를 방

문했다. 생도들은 자신의 발로 대한민국의 최동단 영토

를 밟으며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느낌과 동시에 대한

민국 영토수호 의지를 굳건히 다질 수 있었다. 아울러 

독도경비대원들에게 격려품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마지막 3일차에는 도동항 인근의 독도박물관을 견학

했다. 생도들은 박물관에서 독도의 지리적 정보와 역사, 

그리고 독도를 목숨 걸고 지켰던 독도의용수비대와 그

들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생도들은 전날 방

문했던 독도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영토 

수호의지를 한 번 더 다질 수 있었다.

대한민국 최동단에서 보낸 3일 동안 생도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금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노

력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다. 2학년 동기회장 강병

준 생도는 “아름다운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을 보고 우

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며, “이런 먼 곳까지도 군 장병이 우리나라를 지키

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안보의식 함양훈련을 통해 생도들

은 더욱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군인으로 한 걸음 더 성장했다.

생도기자 77士 김효준
a7514131@afa.ac.kr

2학년 안보의식 함양훈련
대한민국의 최동단에 선 보라매들

공군사관학교 발전과 생도교육을 위해 기금을 출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재단법인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결  산  공  고 ▣ 대차대조표(2025.12.31. 기준)

▣ 손익계산서(2025.1.1. ~ 2025.12.31.수입/지출 현황)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기   부   금 1,018,847,000 목  적  사  업  비 911,010,145
이  자  수  입 340,750,028 재  단  운  영  비 60,356,248
법  인  세  환  급 59,195,460 기 본 재 산 편 입 0
기   타   수   입 281269 차  기  이  월  금 1,533,098,070
전  기  이  월  금 1,085,390,706

계 2,504,464,463 계 2,504,464,463

단위: 원

단위: 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당기(’25) 전기(’24) 당기(’25) 전기(’24)

Ⅰ. 유동자산 2,048,098,070 3,181,390,706 Ⅲ. 부채 0 0
1.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1,533,098,070 1,085,390,706

2.단기금융상품
 (만기1년이내정기예금) 515,000,000 2,096,000,000

Ⅱ. 비유동자산 10,085,000,000 8,504,000,000 Ⅲ. 자본
1.장기금융상품
 (만기1년이상 정기예금) 5,675,620,603 515,000,000 1.기본재산 10,600,000,000 10,600,000,000

2.만기보유증권평가액
 (만기1년이상채권) 4,335,104,273 7,716,442,423 2.보통재산 1,533,098,070 1,085,390,706

3.보유채권상각누계액 74,275,124 272,557,577

계 12,133,098,070 11,685,390,706 계 12,133,098,070 11,685,390,706

국민은행 401-01-0662-701    농협 303-01-345036     우체국 300038-01-003768    기업은행 293-063303-01-011 무통장입금 [예금주: (재)공군사관학교교육진흥재단]
문의사항: (재)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TEL. 043-290-6123, FAX. 043-290-6124)

기부안내 

△ 5월 27일 방문한 독도에서 2학년 생도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5월 26일 다부동전적기념관 추모비에서 생도들이 묵념하고 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보통신대대 교육체계지원실장으로 근무

하고 있는 김태령 대위입니다. 교육체계지원실

에서는 생도 학사관리체계의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저는 중간 관리자로서 

실무진과 지휘부의 목소리를 듣고, 업무의 강도

와 부대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판단을 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사관학교 기지통신중대장으

로 근무하고 있는 김동희 중위입니다. 저는 사

관학교 내 전산장비 및 음향장비 지원과 성무 

기지 비행 지원에 대한 관리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대대 사이버/보안체계

반에서 네트워크 관제, 침해 의심 사고 대응 및 

보안 소프트웨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방호 상황병 박성훈 일병입니다.

정보통신대대의 일과를 소개해 주세요.

출근 후 주요 공지 및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주

간 부서 계획과 당일 부서원별 업무를 점검합니

다. 행정업무는 오전 중 집중 처리하고, 오후에

는 돌발 업무 및 추가 문서 작업에 대비하여 유

연하게 운영합니다. 

기지통신중대는 기반 통신을 지원하는 기지통

신반과 비행을 지원하는 작전통신반으로 나눠

져 임무를 수행합니다. 기지통신반은 접수된 통

신 지원 요청의 중요도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우

선순위를 설정하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작전통

신반은 비행전대의 스케줄에 맞춰 비행 전후로 

비행 지원 장비의 운용 및 정비 임무를 전담하

고 있습니다.

정보보호병은 관제 업무 중심의 일과를 보냅니

다. 주간 업무를 할 때는 주기적으로 학술망과 

국방망의 네트워크 및 방화벽 관제를 수행합니

다. 만약 침해 의심 사고가 일어나거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

치를 취합니다. 또한, 해킹 위협에 대비해 24시

간 방화벽과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관제합니다.

정보통신대대에서 맡고 계신 업무의 특징
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군사관학교는 군부대지만 교육기관의 기능을 

해야 하기에 생도 학사일정과 관련된 업무들이 

최우선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생도 학사일정

은 외부와 조율이 자주 필요하다 보니 변동이 

잦아, 부서 일과 역시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

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

만, 계획되지 않은 업무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곳만의 가장 큰 특징은 사관생도들의 주요 행

사를 직접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마이크 세팅과 

같은 작은 부분부터 행사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

화하는 전광판 운용까지, 무대 뒤에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군사관학교 정보통신대대의 특별함이자 자부

심입니다.

정보통신대대는 생도 지원을 주 업무로 수행합

니다. 그렇기에 타 부대에 없는 부서인 교육체

계지원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생도들이 사

용하는 홈페이지 등에서의 편의에 대하여 고민

하고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학술망을 관

리합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업무 경험이 있으신가요?

총동창회 행사에서 공사 44기 선배님들의 안내

를 맡았었는데, 가족들과 젊은 시절을 회고하며 

동창회를 즐기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30

년 후에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떳떳하려면 어떻

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았고, 

앞으로도 살면서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그 순간

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중대장 부임 후 처음으로 맞이했던 25년 제73

기 사관생도 임관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규모가 컸던 만큼 준비 과정에서 부담감도 적지 

않았지만, 부서원들과 의기투합하여 행사를 무

사히 마칠 수 있어 매우 보람찼습니다. 특히 임

관식 현장에서 위풍당당하게 분열하는 사관생

도들의 모습을 처음 마주했을 때가 아주 인상적

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침해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기억

에 남습니다. 절차에 따라 IP 차단, 보고 및 채증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오탐으로 

종결되었지만, 당시 선임들의 올바른 대응으로 

잠재적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멋있었

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업

무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무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
인가요?

저의 업무는 전부 생도 및 교수/훈육요원들이 

거의 매일 사용하는 정보체계를 관리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향성을 

잡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매일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통신 기술이 다방면으로 활용됨에 따라 정

보통신대대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범위도 과거

보다 넓어졌습니다. 때로는 업무가 고되게 느껴

질 때도 있지만,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건네

주시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저와 우리 부서원

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일과가 끝날 때까지 침해 의심 사고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해

킹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응이 아닌 

예방입니다.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

부님들과 병사, 사용하는 생도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하기에, 공군사관학교의 보

안을 담당하는 한 명의 병사로서 침해사고가 없

을 때가 가장 보람찹니다. 

생도들이 정보통신대대에 대해 알아주었
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보안 관련 사항으로 인해 생도들이 인프라 활용

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

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아쉬운 마음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제

약 속에서도 생도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합니

다. 생도들도 나름의 방법을 찾고 학업과 관련

하여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

낍니다. 본받아서 더 열심히 할게요!

지급받은 노트북을 지금처럼 소중히 사용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웃음). 농담입니다. 저희

는 사관생도 여러분의 학습 및 생활 환경을 최

우선으로 고려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재관 출장소 등 가까운 곳에서 항상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으니, 혹시 마주친다면 반갑게 인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대대는 기지통신반, 작전통신반, 교육

체계지원반 등 여러 부서가 각자의 전문성을 가

지고 원활한 통신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반들이 공군사관학교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도들의 학업 환경과 빈틈없는 부대 보안 체계를 유

지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정보통신대대 근무자

들의 모습에서, 이들이 맡은 임무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대 내 

통신 유지와 보안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정보통신대

대의 노력은 단순한 지원 업무를 넘어, 학교를 안전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편집국장 75士 정범수
a7513808@af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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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에는 생도들뿐 아니라, 묵묵히 생도들을 지원하는 여러 부서가 존재한다. 이번 
호에서도 학교 곳곳에서 활약하는 지원부서 근무자들을 만나 그들의 일상과 역할을 조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 코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학교와 생도들의 일과가 차질 없
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김태령
대   위

김태령
대   위

김태령
대   위

김태령
대   위

김태령
대   위

김태령
대   위

김동희
중   위

김동희
중   위

김동희
중   위

김동희
중   위

김동희
중   위

김동희
중   위

박성훈
일   병

박성훈
일   병

박성훈
일   병박성훈

일   병

박성훈
일   병

박성훈
일   병

다섯 번째 이야기, 정보통신대대

생도대 너머, 학교를 움직이는 사람들

공군사관학교는 생도들의 배움의 터전인 동시에 군부대이다. 이곳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편
의성과 군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보안을 모두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서가 있으니, 바로 정보
통신대대이다. 이번 호에서는 교내 최적의 정보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태령 
대위, 김동희 중위, 박성훈 일병을 만나보았다. △ 정보통신대대 김동희 중위(왼쪽), 김태령 대위(가운데), 박성훈 일병(왼쪽)



07기획 2026년  6월  24일 (수)  제383호 공사신문 

75년 전 이 땅을 뒤흔든 6〮25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그 하늘을 지키기 위해 조종간을 쥐었던 영웅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
리 가슴 속에 살아 숨 쉽니다. 누군가는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200번이 넘도록 총탄이 빗발치는 하늘로 올랐고, 또 누군가
는 귀환이 불가능해진 마지막 순간, 기수를 적진으로 돌리며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그 드높은 기상과 애국심을 가슴에 새길 여
러분을 위해 가져온 이번 이야기는 “전설이 된 빨간 마후라” 유치곤 준장, “조국을 위해, 굿바이” 이세영 소령입니다.

총탄이 빗발치던 6〮25 

전쟁의 하늘, 조국을 위

해 200번 넘게 하늘로 

솟아올라 대한민국 공군

의 살아있는 전설이 된 

인물이 있다. 미 공군이 

500소티를 퍼부었음에

도 끝내 무너뜨리지 못

한 승호리 철교를 단 14

회 만에 폭파시킨 그는, 

훗날 영화 ‘빨간 마후라’의 실제 주인

공이 되어 온 국민의 가슴에 공군의 

이름을 새긴 조종사, 유치곤 준장이다.

유치곤 준장은 1927년 7월 17일 경

상북도 달성군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

절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조종사의 꿈을 키운 그는 일본 다치아

라이[大刀洗] 육군비행학교를 졸업하

며 조종사로서의 역량을 쌓았다. 해방 

이후 귀국한 그는 1951년 4월 공군 소

위로 임관하여, 같은 해 10월 11일 강

릉기지에서 F-51D 머스탱 전투기 조

종사로 첫 출격을 시작하였다.

유치곤은 타고난 비행 감각과 불굴

의 투지로 출격을 거듭했다. 그중에서

도 1952년 1월, 승호리 철교 폭파 작

전은 그의 이름을 공군 역사에 영원히 

새긴 전공이었다. 평양 근교에 위치한 

승호리 철교는 만주와 평양으로부터 

서부와 중동부 전선에 군수물자를 실

어 나르는 적의 핵심 보급로였으나, 

촘촘한 방공망으로 인해 미 공군이 

500소티를 쏟아붓고도 끝내 파괴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표적이

었다. 대한민국 공군은 

단 14회의 출격 만에 ‘초

저공침투공격법’ 이라는 

대한민국 공군만의 독자

적인 전술로 이 철교를 

폭파하는 데 성공하였

고, 유치곤은 그 편대의 

일원으로 이 역사적인 

작전에 참여하였다. 

1953년 5월 30일, 유치곤 대위는 한

국 공군 역사상 유일한 200회 출격을 

달성하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한

민국 공군 최다 출격 횟수인 총 203회

를 달성하며 2,700여 시간의 전투 비

행을 기록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전쟁 

이후 라디오 드라마와 1964년 개봉한 

영화 ‘빨간 마후라’를 통해 세상에 알

려졌고, 일반 국민에게 생소했던 대한

민국 공군의 존재를 온 국민의 가슴에 

강렬히 각인시켰다.

휴전 이후에도 유치곤은 공군의 전

력 증강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나, 

공군 제107기지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1965년 1월 1일, 과로로 인해 38세의 

젊은 나이에 순직하였다. 대한민국 정

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준장으로 추서

하였으며, 전쟁기념사업회는 2000년 

1월 유치곤 준장을 새천년 첫 번째 호

국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오늘날 그의 

고향 경상북도 달성군에는 유치곤 장

군 호국기념관이 세워져 하늘의 전설

로 남은 그의 삶을 기리고 있다.

“전설이 된 빨간 마후라” 유치곤 장군 “조국을 위해, 굿바이!” 이세영 소령

적탄에 기체가 불타오

르는 순간에도 조종간을 

놓지 않고, 마지막 작별

의 날갯짓 한 번을 남긴 

채 적진으로 돌진한 영

웅이 있다. 북녘 땅에서 

태어나 스스로 조국을 

택하고, 그 조국을 위해 

하늘에서 산화한 조종

사, 이세영 소령이다.

이세영은 1927년 황해도 수안군에

서 태어났다. 평양3중학교를 중퇴한 

그는 일본 다치아라이[大刀洗] 육군

비행학교를 졸업하여 조종사가 되었

으며, 해방 이후에는 일본에서 이북으

로 돌아가 북한군 공군 중위로 복무하

게 된다. 그러나 공산 치하의 억압적

인 체제에 환멸을 느낀 그는 북의 숙

청 대상이 되자, 1948년 3월 월남을 

결행한다. 같은 해 10월 대한민국 육

군 항공군 사령부에 입대한 그는, 

1950년 4월 25일 국군 소위로 임관하

며 본격적인 조종사의 길을 걷기 시작

했다.

6 〮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세영은 

L-5 연락기를 조종하며 적정 정찰, 지

휘관 수송, 전단 살포 등 47회의 정찰 

및 연락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다. 1951년에는 F-51 전폭기로 기종

을 전환하여, 같은 해 4월 3일 이천지

구 적 보급로 차단 작전을 시작으로 

연일 적진 출격에 나섰다. 짧은 기간 

동안 그가 올린 전과는 눈부셨다. 적 

군용시설 44개소, 보급품 

집적소 11개소, 보급품 

운반 트럭 42대를 파괴

하며 전선을 뒤흔들었다.

1951년 4월 21일, 이세

영은 곡산 방면에 집결한 

적진을 향해 출격하였다. 

작전을 수행하던 이세영

의 기체가 적탄에 피탄되

어 화염이 솟아오르자, 

귀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그는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편대기에 

“적진에 돌입하려 함, 굿바이.” 라는 

짧은 무전을 남기고 양 날개를 천천히 

흔들어 동료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

한 뒤, 기수를 적의 보급품 집적소로 

돌려 그대로 돌진하여 장렬히 산화하

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조국을 택

하고 그 조국을 위해 하늘에서 산화한 

그의 공훈을 기려 1계급 특진하여 소

령으로 추서하였으며, 1951년 7월 을

지무공훈장, 수훈비행십자장, 공비토

벌기장을 수여하였다. 북녘에서 태어

났으나 대한민국의 하늘을 위해 마지

막 숨을 바친 이세영 소령의 삶은, 조

국이란 태어난 땅이 아니라 스스로 선

택하는 것임을 온몸으로 증명한 이야

기로 길이 남아 있다.

감수:  역사철학과 남호현 교수

조국을 지킨 하늘의 영웅들

생도기자 76士 이상현
a7513985@afa.ac.kr

공사생도 누구나

2026년 6월 1일(월) ~ 9월 23일(수)

자유 주제
총 4개 부문(시, 수필, 소설, 사진)   
- 시: 2편 이상 
- 수필: 4,000자 내외, A4 2~3장
- 소설: 8,000자 내외, A4 4~10장 
- 사진: 5매 이내(8×10inch) 

인터넷 통합포털 업로드
(E-Class→공사신문사→제42회 하늘문화상) 
   * 제목양식: 기수/중대/이름/응모부문
                        (사진의 경우 제목+부제목 포함)   

총 12명(4개 부문별 최우수, 우수, 가작 각 1명)   

’26년 11월 중 

공사신문사(☎ 043-290-6099)

참가대상

공모기간

공모방법

시상내역

결과발표

문       의

주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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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공군 소속의 

C-17 수송기가 대구 공군기지를 방문한 것이 확인되었

다. 이번 방문을 통해 UAE 공군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천궁-Ⅱ’ 요격 미사일 30발을 조기 인도받은 것으로 알

려졌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걸프 국가

들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2년 당시 ‘천궁-Ⅱ’를 계약한 UAE에서 천

궁-Ⅱ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대해 96%

의 실전 요격률을 달성하여 국제무대에서 첫 실전 경험

을 통해 대한민국 유도무기 체계의 위상이 격상되었다. 

한편 록히드마틴社의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 생산 라인

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한 급격한 수요 증가로 

병목에 다다르자,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사우디아라비

아, 이라크와 함께 카타르, 쿠웨이트 등 다른 중동 국가

들과 스위스를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들 역시 조기 인도 

또는 신규 도입을 위한 긴급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

졌다.

1998년 ‘철매-Ⅱ’ 사업을 통해 초기에 전력화된 ‘천

궁-I’는 적 항공기와 영공을 침범하는 순항미사일을 격

추하는 전통적인 사단급 지대공 임무에 특화되어 개발

되었다. 천궁-I는 유효사거리 40㎞, 요격 고도 15㎞의 

성능을 발휘하며 독자적 대공 방어의 초석을 다졌으나, 

고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직접 요격하기에는 기

술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탄도탄 요격 성능을 개량하

기 위해 ‘철매-Ⅱ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천궁-II’ 개발

에 착수하여 2017년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를 본격

화하였다.

‘천궁-II’는 최대 마하 5 이하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

을 고도 15㎞, 사거리 20㎞ 영역 내에서 탄도탄을 요격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였다. ‘천궁-Ⅱ’의 포대는 다기

능레이다(MFR), 교전통제소, 발사대로 구성된다. 북한

에서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TEL이 밀집한 지역인 

BMOA(Ballistic Missile Operational Area) 지역에서 

발사 섬광을 조기경보 레이다가 탐지하여 ‘천궁-Ⅱ’의 

다기능레이다로 사격제원을 전달하면 교전통제소에서 

교전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대응에 나서는 구조를 구축

하였다. ‘천궁-Ⅱ’의 다기능레이다는 드론, 항공기, 탄도

미사일이 한데 뒤엉켜 동시에 날아오는 실전 상황에서 

뛰어난 표적 분류 성능과 다양한 종류의 표적에 동시 교

전할 수 있는 복합 포화 공격 대비 능력을 자랑한다. 수

출용의 경우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다인 

AESA 등 후기형 장비가 탑재된다.

‘천궁-Ⅱ’는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측추력기가 관성

유도로 표적 근처로 인도하면 능동 R F(R a d i o 

Frequency)를 탑재한 미사일의 시커(탐색기)가 호밍 

유도로 표적을 요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천궁-

Ⅱ’의 미사일은 ‘천궁-Ⅰ’의 미사일보다 더 많은 다수의 

측추력기와 조종날개(카나드)를 장착하여 기민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천궁-Ⅱ’는 패트리어트 PAC-3와 유

사하게 미사일 직접 탄도미사일을 물리적으로 부딪혀 

요격하는 ‘Hi t-to-Ki l l’ 방식을 표방한다. 하지만 

PAC-3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 완전 물리적으로 부딪혀 

미사일의 운동에너지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천궁-Ⅱ’는 미사일에 추가로 탑재된 ‘위력 증대용 탄두’

를 표적 근처에서 폭발시켜 탄두의 위력을 집중시켜 미

사일에 직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비교하여 ‘천궁-Ⅱ’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콜드론칭(Cold Launching)’ 기술

이다. 콜드론칭이란 고압가스를 활용해 미사일을 발사

관 밖 공중으로 먼저 밀어 올려 사출하는 방식이다. 패

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이 발사대 내부에서 로켓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핫론칭(Hot Launching)’ 방식과 달리 

발사 차량의 위치 발각 위험 감소로 차량의 생존성 증대 

및 발사관(Can)의 손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지

속적인 재장전과 운용 유연성을 보장한다. 또한, 발사 

차량의 정렬 방향과 무관하게 360도 전 방향으로 날아

오는 적 미사일을 즉각 요격할 수 있어 작전 반응 시간

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준다.

  

‘천궁-II’의 성능과 효과가 이번 미국-이란 전쟁을 통

해 입증된 만큼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도적 표준 요격 

체계로 확고히 안착하고 안정적인 부품 지배력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의 적극적 후속 과제가 조속

히 이행되어야 한다. ‘천궁-Ⅲ’등 차세대 방공체계의 개

발과 곧 배치될 ‘L-SAM’과 함께 정밀 데이터 링크 네트

워크로 묶여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한국형 다층 미

사일 방어체계(KAMD)’를 신속히 완성해 공력비행 미

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변칙적인 비행궤도를 가지

는 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 능

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무기체계는 단순히 ‘가성

비’에 머물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감수: 미사일방어사령부 대위 김정후

하늘을 배우자

생도기자 75士 박윤준
a7513714@afa.ac.kr

천궁-II, 중동의 하늘을 지키다
대한민국 중거리 유도무기의 자존심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대구 공군기지 방문

천궁 시리즈

천궁의 미래

세부 기술 제원

△ ‘천궁-Ⅱ’ 유도미사일 (출처: 국방과학연구소 공식 카탈로그)

△ ‘천궁-Ⅱ’ 포대 구성 (출처: 국방과학연구소 공식 카탈로그)

△ ‘천궁-Ⅱ’의 콜드론칭 장면
(출처: LIG넥스원社 공식 홈페이지)

△ 아랍에미리트(UAE) 공군의 C-17 글로브마스터
  (출처: Boeing社 미디어룸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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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무  대  핫  소  식

’26년 공사생도 구기대회가 3월 12일 

시작되어 4월 13일 시상식을 끝으로 막

을 내렸다. 일과 후 시간을 이용해 1·2

학년 종목은 풋살, 3·4학년 종목은 배구

로 진행됐다. 중대 간 대항전 형식으로 

각 종목의 순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

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결정

되었다. 마지막까지 전 중대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5중대가 1학년 풋살 

우승, 3학년 배구 우승, 4학년 배구 준우

승으로 4중대를 앞서며 공사생도 구기

대회의 첫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6년 공사생도 구기대회의 첫 종합우

승 중대가 된 5중대의 김호준 중대장생

도는 “처음 구기대회를 시작할 때 목표

는 우승이라 외쳤지만, 속으로는 반신반

의했다. 하지만 매 경기 한마음으로 응

원하며 극적인 승리를 이뤄낸 5중대원

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번 대회를 통

해 확인한 우리의 끈끈한 단합심이라면 

다음 무용기 대회 우승도 충분히 가능하

리라 확신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중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감

을 밝혔다. 또한 4중대 2학년 김태영 생

도는 “함께 땀 흘리며 동기의 모르던 모

습을 더욱 잘 알아가고 추억을 쌓을 수 

있어 기뻤다. 더욱이 선후배가 함께 응

원하며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약 한 달간의 구기대회는 학기 초 생

도 생활의 활기와 중대 내부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타 중대와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올해 

무용기 대회의 열기를 짐작게 하는 멋진 

예고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생도기자 77士 이유빈
 a7514228@afa.ac.kr

’26년 공사생도 구기대회 진행
함께 땀 흘리며 가까워진 시간 

성  무  만  평

생도기자 77士 이윤민 
a7514229@afa.ac.kr

 바쁘다, 바빠!

△ 풋살 종목에서 우승한 6중대 2학년 생도들이 경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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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면 복이 와요~’ 2학년 시절 좌우명 란에 작성했

던 한 문장이다. 이 문장은 나에게 있어서 수리수리마

수리 같은 마법 주문이랄까. 어떤 순간에도 다정함을 

잃지 않고 싶어서, 스스로를 다잡는 울타리 같은 말이

고 동시에 가장 ‘나답게’ 살고 싶어서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다.

이 문장으로 서두를 여는 것은 청춘의 한 가운데에 

있는 생도들이 가장 ‘나답게’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서다.

2023년 잊을 수 없이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2026년 

다시 그 겨울이 떠올랐던 계절을 지나 초여름에 있는 

지금, 생도 생활을 돌아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만은 

잃지 않았던 찬란하다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순간들이었다. 그 시간 속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겠지만, 필자는 지난 생도 생활을 돌아볼 

때 나름 미련이 남는 편이다. 더 잘할 걸, 더 많이 웃을 

걸,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자신 있게 도

전할 걸, 이렇게 예쁜 학교에 피어있는 꽃만 봐도 웃음

이 날 수 있었을 텐데, 밤하늘 떠 있는 별만 봐도 하루

를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미련 말이다. 

미련을 남기는 게 썩 취향은 아니지만, 생도 생활을 

그만큼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이 많아서 소중한 순간이 

많아서 더 많은 미련이 남는 건 아닐까. 그래도 그 조그

마한 아쉬움마저 남기고 싶지 않아, 남은 생도 생활을 

가득 차게 보내기 위해 4학년이 다 되어서야 진정 ‘나

다운게 뭘까’라는 질문을 매일같이 하곤 한다. 독자들

은 언제가 가장 나다운지 알고 있는가? 

입학하고 선배님들이 “뭘 할 때 가장 행복해?”라고 

묻는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쉬운 질문에도 단번에 대답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달리 확고한 취미도, 스트레스를 

저 멀리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도 그리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언제

나 단단하고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나’를 가진 선배, 

동기, 후배들의 모습은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다. 완벽

하지 않은 나에 대한 부끄러움과 마주해서 성장하고 싶

었던 감정의 혼돈 속, 내가 단 하나 확신할 수 있었던 

나다움은 웃음이었다. 어떤 웃음이든 크기와 상관없이 

그 웃음 안에서는 나다웠기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웃

음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 

그게 나를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 된 것이다. 

한 번쯤은 진심으로 이러한 고민을 해보길 권하고 싶

다. 사람마다 나다움의 정의는 다를 것이다. 방에서 혼

자 사색에 잠길 때, 밖에서 운동할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등 무한하게도 많겠지만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할 필요도 없다. 그저 이러

한 고민이 진심으로 내가 행복을 느낄 때, 나다울 때를 

찾아서 어떤 힘듦 속에서도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되길, 그로 말미암아 당신이 어떤 두려운 일에 

뛰어들더라도 믿을 구석이 생기기를 소망할 뿐이다. 

필자가 애정하는 나다움에 대한 명언으로 이 글을 마

치고자 한다. “Be yourself: everyone else is already 

taken. - Oscar Wilde” 직역하면 ‘자기 자신으로 살아

라. 다른 사람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지

만, 이를 의역하면 진정으로 나다울 때, 타인에게도 그 

모습은 마땅히 그렇게 비추어진다는 것이다. 동화적으

로는 나라는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 타인에게 보이는 작

품 또한 자연스레 완성된다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모두의 퍼즐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기를 응원한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독자들의 행

복을 바라는 투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드디어 인생 처음으로 스스로 계획했던 유럽 여행이 

끝났다. 여행을 통해 무엇을 얻었냐고 묻는다면 명확하

게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감각만큼은 희미하

게 남아 있다. 비우고, 유지하고, 다시 채우는 일을 반복

했다는 느낌. 그것은 머리가 아닌 몸이 먼저 기억하는 

종류의 변화였다.

런던, 파리, 몽생미셸, 브뤼셀, 프랑크푸르트, 하이델

베르크, 쾰른.

도시의 이름을 나열해 보면 저마다의 장면이 눈앞에 

먼저 떠오른다. 이른 아침부터 러닝을 하며 출근하던 

런던의 직장인들, 에펠탑 앞 잔디밭에서의 현지인처럼 

편하게 드러누워 있던 순간, 낯선 도시에서 숙소 근처 

마트까지의 길을 외워 힘차게 걷던 내 모습, 버스정류

장에 앉아 묵묵히 종이 신문을 읽던 독일의 할아버지.  

그리고 독일의 여러 소도시에서 천주교를 믿지 않으면

서도 성당에 들어설 때마다 가족과 친구들의 안녕을 빌

던 나 자신까지. 그런 찰나에는 내가 꽤 단순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 머무는 기억은 디

즈니 애니메이션 ‘라푼젤’의 배경이 된 몽생미셸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던 때다. 나는 그곳에서, 익숙해지는 속도

를 일부러 늦추고 싶었다.

솔직해지자면, 도피에 가까운 시작이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압박과 쉴 틈 없이 밀려드는 

과업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떠나

온 길 위에서 마주한 것은, 버리고 싶었던 것들이 아니

라 오히려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익숙했던 일상, 그리고 내게 소중한 사

람들이었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아간다. 풍경에도, 사람에도, 

감정에도 금세 익숙해진다. 문제는 그 속도가 더 이상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데 있다. 쉼조차 생산성으로 

증명해야 하고, 멈춤을 도태로 여기는 압박 속에서 우

리는 온전히 멈추는 법을 잊어가고 있다. 그렇게 무뎌

진 감각 속에서, 정작 소중한 것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스치듯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

여행 중 가장 선명했던 기억은 여행지에서의 거창한 

경험이 아니었다. 그저 낯선 풍경 속에 가만히 서 있던 

나 자신이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존

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던 순간들. 지금 우리

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취보다, 그렇게 잠시 존재 

자체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인지 모른다.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짧은 인사를 잊지 

않으려 한다. 앞으로 스스로의 열정에 지쳐 눈물이 날 

때면, 세상 어딘가에서 끝까지 자유를 밀어붙이며 살아

가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믿어보기로 했다. 내가 동경하던 그 자유로

운 사람들 역시, 어쩌면 나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했을

지도 모른다고. 그때의 나는 온전히 나였고, 오직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처럼 얼굴에서 근심을 내려놓고 있었

으니까.

떠난다고 해서 삶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서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지나쳐 온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토록 지키고 싶었던 전부였는지도 모른다.

웃으면 복이 와요~ 

멈춰 서야 비로소 보이는 전부
익숙함의 속도를 늦추며 알게 된 것들

생도기자 75士 이다은
a7513766@afa.ac.kr

생도기자 75士 박채리
a7513720@afa.ac.kr

※ 본 지면에 게재된 글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초록으로 뒤덮인 옥상, 빛바랜 페인트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초록이 하나 있다. 풋내 나는 풀포기 
하나가 철창을 뚫고 나와 기어코 햇빛을 마주한다. 
보라! 여기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곳에서도 이토록 
여린 것이, 이리도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낸다. 

작열하는 태양으로 싹을 움틔우고, 찌는 듯한 더
위로 녹음을 더하고. 여름은 그렇게 생명을 키워낸
다. 습한 공기에 숨이 막히는 듯하면서도 그 어느 때
보다 푸른 숨이 넘쳐난다. 

여름, 그대에게 싱그러움이 넘쳐나는 계절이어라.

생도기자 76士 박예원
a7513929@afa.ac.kr

포토에세이

여름, 그대에게 싱그러움이 
넘쳐나는 계절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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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생활은 자칫 수동적으로 임하기 쉽다. 기상

부터 취침까지 우리의 하루는 정해진 일과표 안에서 움

직인다. 학업, 훈련, 심지어 식사 시간까지 스스로 선택

할 여지는 많지 않다. 처음에는 이 엄격한 통제에 압도

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루틴에 익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익숙함이다. 주어

진 일과를 별 탈 없이 소화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어

느 순간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혹은 “무엇을 향해 가

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조차 던지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저학년 시절에는 그 시간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실수하지 않으려 긴장하고, 주어진 하루를 무사

히 마치는 것 자체가 성취처럼 느껴진다. “오늘도 무사히 

해냈다”라는 안도감이 보상이 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든다. 그런데 생활에 여유가 생기

면 그제야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시간들이 보이기 시작한

다. 버티기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

떤 목표를 세웠었는지 잊은 채 시간을 보낸 것이다.

이런 무력감을 깨기 위해 꼭 거창한 목표가 필요한 것

은 아니다. 필자의 경우, 작년부터 다이어리를 쓰며 학

교가 정해준 일과 외에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아주 짧은 자유시간이라도 무엇

을 할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미래를 적어 내려가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훈련이 힘들어 손

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에도 이 10분의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기록을 넘어 

수동적인 삶에 길들여지지 않으려는 나만의 저항이었

고, 그렇게 매일 채워간 기록들이 나를 단단하게 변화

시켰다. 외부의 통제 속에서도 내면의 목적지를 잊지 

않았기에, 예전이라면 크게 휘둘렸을 상황이나 사소한 

마찰 앞에서도 이제는 담담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사소하지만 꾸준한 실천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휘

둘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었다.

생도 생활이 엄격하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까지 무기

력해질 필요는 없다. 학교가 일과를 정해줄 수는 있지

만, 그 일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임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

로 이유를 찾고 목표를 갖는다면, 그 하루는 그냥 흘러

가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당장

은 티 나지 않겠지만,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면 어

느 순간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

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느라 시작조차 주저할 필요는 없

다. 아침에 일어나 침구를 정리하는 일부터, 수업 시간

에 맨 앞자리에 앉는 것, 혹은 나처럼 매일 짧은 메모를 

남기는 것까지 무엇이든 좋다. 내가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한 그 사소한 시작이 결국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인생을 만든다. 완벽한 생도가 되려 애쓰기보다, 자기만

의 뚜렷한 목표를 가진 생도가 되어보자. 그 작은 차이

가 우리를 훨씬 더 멀리까지 데려다줄 것이다.

작은 것부터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나를 찾는 법생도기자 76士 윤서현

a7513973@afa.ac.kr

※ 본 지면에 게재된 글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This is the last English Opinion article I will 

ever write for the Academy newspaper. It has 

been a long journey over the past five and a 

half years, and it has been such an honor for 

me to write articles for my fellow cadets, 

allowing me to share my thoughts with all of 

you. I realized that as long as just one person 

reads my article and feels something or 

changes one’s mind even just a little bit, all 

the time and effort I invested have been 

entirely worth it. Now, since I am right on the 

verge of graduation, I want to share one final 

reflection with all of you.

Four years is a long time, yet I still vividly 

remember the moment my commander came 

into my room and told me I was heading to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 Going to 

school in the United States had always been a 

dream, which is why I originally applied for 

the four-year U.S. Air Force Academy 

exchange program. However, at that exact 

moment, I was genuinely happy with where I 

was in life and deeply hesitant to leave it 

behind. Ultimately, I had applied simply 

because I knew that passing up such an 

incredible opportunity would be a lifelong 

regret. While I was happy that I got the slot, a 

wave of overwhelming anxiety immediately 

followed. I was terrified of moving to a 

completely unfamiliar country, only to go 

through basic training and a freshman year all 

over again. Saying goodbye to my family and 

boarding that airplane alone, not knowing 

what the future held, was paralyzing. The 

isolation from loved ones, the reality of falling 

a year and a half behind my classmates back 

home, and the constant self-doubt about 

whether I could even survive, haunted me. 

Those thoughts were wandering around my 

head, and the fear did not allow me to feel any 

excitement for this “new chapter.” Yet, those 

four years flew by, and here I am, preparing to 

graduate and return to Korea. So, what did I 

truly learn from it all?

It was definitely difficult at first. I could 

barely speak English, which was discouraging 

for someone as naturally outgoing as I am. 

Navigating cultural differences, especially 

things that are completely normalized in Korea 

but entirely foreign in the U.S., led to 

embarrassing moments and stupid mistakes. 

But life goes on. The beginning is always the 

hardest part. Think about it: the most difficult 

part of working out isn’t the lifting itself, but 

it’s simply showing up at the gym. The 

hardest part of studying is just sitting down 

and getting ready to study. The hardest part of 

waking up is opening your eyes and getting 

out of bed. Once we push past that initial 

point, we do the work, and we finish it. New 

beginnings are inherently overwhelming 

because human nature resists leaving comfort 

zones. However, life constantly forces us to 

face new beginnings, and that is how our lives 

work.

If you were to ask me whether I am nervous 

about the next chapter of my life, my honest 

answer would still be yes. But I firmly believe 

that even though a new beginning may be 

difficult, that moment of discomfort will pass. 

Eventually, the unfamiliar becomes familiar, 

and the challenge becomes our new present. 

Life goes on.

Therefore, I encourage all of you not to let 

fear and worry paralyze you as you look 

toward your own futures. Don't get me 

wrong-it will be hard. But my challenge to 

you is to replace that worry with excitement. 

Instead of wasting precious time with anxiety, 

let’s look forward to what lies ahead in our 

lives. Always keep in mind that things that we 

might see as hard and difficult are, in fact, 

only so at first. But we will adapt, we will 

conquer them, and tomorrow, they will simply 

be a part of our everyday life.

Thank you for reading over the years, and 

please never hesitate to reach out if you ever 

need anything. My door is always open.

감수: 미(美) 공군사관학교 교수 Michael Bailey

New Chapter of Life
중위 이종수(73士)
jslee69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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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면에 게재된 글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공사신문 관련 문의사항은 공군사관학교 정훈실[(043)290-6090/60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향한 이성, 
인류를 향한 감성
<프로젝트 헤일메리(2026)> 

영화는 영화다 주인공 ‘그레이스’는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린 채로 낯

선 우주선 안에서 눈을 뜬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시작

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각조각 돌아오는 기억 

속에, 꽤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아스트로파지’

라는 외계 미생물이 태양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고, 이대

로라면 지구는 수십 년 안에 빙하기를 맞이한다는 것. 

인류는 유일하게 아스트로파지의 영향을 받지 않던 타

우 세티 항성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그렇게 결성

된 것이 바로 ‘프로젝트 헤일메리(Project Hail Mary)’. 

지구로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우주여행, 일종의 자살 특

공대 임무인 것이다.

기억이 아직 온전히 돌아오지도 않은 상태로 그레이

스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알림을 듣는다. 얼떨떨한 정

신으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 멀리 뭔가 수상한 것이 

보인다. 외계 우주선이다. 도망칠 틈도 없이 그 우주선

은 헤일메리호를 향해 다가와 신호를 보내온다. 알고 보

니 그 우주선 역시 같은 위기에 처한 또 다른 항성계, 

40 에리다니에서 온 것이었다.

그레이스는 그 우주선에서 외계 생명체 ‘로키’를 만난

다. 거미를 연상케 하는 외형에 몸은 암석 재질, 게다가 

소리로 세상을 인식하는 ─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생물

학적 구조를 가진 존재다. 그런데 로키는 지능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인간에게 친화적이기도 했다. 비록 말이 통

하지는 않았지만, 그레이스와 로키는 어렵지 않게 소통

의 벽을 넘어서고 서로의 지식과 기술을 나누며 아스트

로파지의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다.

“그레이스, 로키. 별들을 구한다.”

두 존재가 마침내 밝혀낸 것은, 이 항성계의 한 행성

에 아스트로파지를 잡아먹는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

른다는 사실이었다. 문제는 채집을 위해서 행성의 중력

권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것. 게다가 그레이스는 

우주선 밖으로 나가 채집기를 손수 들고 와야 했다. 아

찔한 시도였지만 여기까지 와서 안 할 수는 없었다. 다

행히도 채집은 성공적이었다.

“좋음! 좋음! 좋음!”

그러나 우주선에 문제가 생겼다. 연료탱크 중 하나가 

파손된 것이다. 즉시 사출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엄청

난 가속도에 그레이스는 의식을 잃고 만다.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로키가 자신을 어딘가로 끌고 가는 모습이었

다. 그레이스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우주선 안은 온

통 난장판이었다. 바닥에는 잿가루가 흩날렸다. 로키가 

그레이스에게는 멀쩡한, 그러나 자신에게는 유독한 헤

일메리호 내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탓이었다. 로키는 

보호막에 겨우 몸을 밀어 넣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

다. 그레이스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레이스는 로키가 남긴 기술을 붙들고, 결국 

아스트로파지를 잡아먹는 미생물, ‘타우메바’를 찾아낸

다. 배양에도 성공한다. 때마침 로키도 의식을 되찾는

다. 로키에게서 연료도 받았겠다, 이제 각자의 별로 돌

아가기만 하면 된다. 

“로키 못 잊음. 난 아무것도 못 줬음.”

“나한테 다 줬어.”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서로 다른 몸을 가진 두 존재가 끝

내 같은 마음으로 작별을 고한다. 지구와 에리드를 구하기 

위해 발걸음을 돌리며 영화는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 

앤디 위어의 동명 소설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원작

으로 한 이 영화는 과학과 우주를 담은 SF 영화이면서

도 인류에 대한 헌신, 책임감과 동료애를 보여주기에 이

성과 감성을 모두 느낄 수 있다.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

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는 우리 공군에게 이 

영화는 의외로 적절한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만일 영화가 만족스러웠다면, 필자는 꼭 원작 소설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영화는 소설의 많은 부분을 담아내

기에는 시간의 제한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글에서 

밝히지는 못했던 결말의 반전, 그 부분의 밀도가 차원이 

다르기에 기대해도 좋다.

생도기자 76士 강요환
a7513860@afa.ac.kr

편집국장 75士 정범수
a7513808@afa.ac.kr

우주 속 ‘나’라는 주인공
편집국
입니다

눈을 떴다. 알 수 없는 기계장치들이 
사방에 가득하다. 그리고 바닥엔 시체까지.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아니, 그보다 나는 누구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출처: The Movie Database)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상상을 해보자.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설렘

인가, 짜릿함인가? 아마도 대부분이 긍정적인 감정

을 떠올렸을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새 머릿속에 각

인된 비행기의 이미지는 ‘먼 곳으로의 여행을 떠나

기 위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2학년 때 독일로 공적 해외 견학을 다녀오

면서 귀국 항공기에 몸을 실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옆자리에 앉았던 미국인 승객과 장시간 함께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세계

여행 중 잠시 거쳐 가는 길로 한국에 향하는 중이라

고 했다. 나에게는 익숙함을 찾아 집으로 가는 길이 

그에게는 가본 적 없는 새로운 모험의 세계임을 깨

닫게 된 순간이었다. 좁은 비행기 안 200명 남짓의 

사람들도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각자 

다른 사연과 인생의 주인공들일 것이라는 사실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비행기는 여행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수단이지만, 오랜 해외 생활

을 끝내고 귀국하는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간절했던 

귀향길이며,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 타국으로 떠

나는 이에게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

다. 각자의 창밖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

었던 셈이다.

‘묘하다’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던 ‘그 감정’, 

<슬픔에 이름 붙이기>의 저자로 알려진 작가 존 케

닉은 <모호한 슬픔의 사전(The Dictionary of 

Obscure Sorrows)>에서 이 감정을 ‘Sonder’라는 

단어로 명명했다. 이 단어는 프랑스어 sonder, 즉 

‘깊이를 재다’라는 말에서 착안한 신조어로, 케닉은 

이를 타인의 삶의 깊이를 문득 가늠하게 되는 감정

으로 정의했다. 즉 Sonder는 다른 사람들의 삶 또

한 자신의 삶만큼이나 생생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드는 감정으로, 역사적 배경에 뿌리

를 둔 단어라기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도 명

확히 설명할 수 없었던, 심리적 통찰을 포착한 단어

에 가깝다.

비행기와 여행 이야기로 비유했지만, 꼭 멀리서 

찾지 않아도 당장 우리 곁의 동기, 선후배, 친구들 

역시 각자의 방향과 속도대로 삶을 살아간다. 비행

기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듯, 생도들은 작게는 

졸업이라는 지점을, 크게는 각자가 꿈꾸는 삶의 행

복을 향해 걷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해

서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다. 누군가에

게 주어진 4년은 그저 버텨내야 할 시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오래 꿈꿔온 출발선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확인해가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질적인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

들이 많다. 다수의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

가는 이들은 간혹 남들과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는 시선 속에서 위축되곤 한다. 누군가는 눈치

를 보고, 누군가는 자신을 숨기며, 누군가는 남들과 

비슷해지는 일을 안전하다고 여긴다. 흔히 말하는 

‘클론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삶의 깊이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

을 쉽게 단정하고 심지어 자신마저 하나의 틀 안에 

가두니 말이다.

그래서 Sonder는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단어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동시에 나 자신을 잃

지 않기 위한 사색의 가치이기도 하다. 우리는 각자

의 우주와 영화 속 대체불가의 주인공이다. 한 번쯤 

이 단어가 가리키는 감각을 마음에 품어보면 어떨

까. 누군가의 삶을 쉽게 재단하지 않는 것은 동시에 

자신의 삶 역시 고유한 서사임을 잊지 않는 것과 같

다는 생각의 전환.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세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정도(正道)일 

것이다. 


